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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시장 신

산업창출에나서기위해서다

MCN시장의성장가능성이크긴하지

만아직까지국내MCN시장은1인미디

어나영세한사업자가대부분이다 때문

에다이아TV 이동통신사콘텐츠등대

형사업자들이만드는콘텐츠와는투입

되는자본이현격하게적어콘텐츠양질

의차이가날수밖에없다
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공

개한 MCN 브랜디드 콘텐츠의 광고효

과분석 보고서에따르면현재국내MC

N에서활동하고있는크리에이터는약1

만명에이른다 이중 100명이상은연간

1억원이상의수입을벌어들이는것으로

집계된다

그러나소수의인기있는상위크리에

이터를제외하면일반크리에이터들은광

고만으로수익을얻기는어렵다

가령 5700만의구독자를지닌 퓨디파

이는 1000회조회당평균 7 6달러를받

지만 구독자가45만명정도인일반크리

에이터는같은조회수당1 5달러를제공

받는다

과기정통부관계자는 이같은영세M

CN사업자를지원해공공부문에서시장

을형성해파이를키우고어느정도시장

이안정화되면다른방향으로지원할것

이라고말했다

이관계자는 극심한취업난에1인미디

어시장은스타트업도많고소규모자본

을통해서도뛰어들수있는시장이라며

아이디어는많은데자본은없는청소년

이나스타트업에지원을해시장을키워

나갈계획이라고설명했다

MCN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으로

완성된콘텐츠는온라인기업간거래B2

B 유통시스템인 K-콘텐츠뱅크뿐 아니

라해외OTT오버더톱 플랫폼등에유통

될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 해외OTT

플랫폼사업자와는현재협의중이다

제작지원 설명회는 8일 한국전파진흥

협회에서열리고 상세한내용은한국전

파진흥협회누리집(홈페이지) 등에서확

인할수있다.


